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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

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

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

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

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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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제도의 질, 경제성장, 국가혁신역량

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

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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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Nat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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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e global economy is rapidly changing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cross nations.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issue to find a major 

variables for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ies up to 

pres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institution has limitations that they 

have dealt with this issue only in term of cross-sectional study or mathematical research 

model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economic growth. Empiricall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human capital capacity and FDI, R&D expenditure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This paper analyzes 64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data 

from 1995 to 2011 and by using a panel model, we look at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weight of R&D and the innova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nd FDI was 

significant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the upper middle group countries. In case of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countries, the diffusion and openness of innovation were most 

meaningful variables for economic growth. Also, institutional qualit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However, in the low-level economic group,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dentifi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of national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properly 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 

country’s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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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globalization)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을 소

유하고 있는 나라는 축적된 역량으로 인해 후진국에 비해서 빠른 기술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성장이 기술의 영향력에 따

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ICT기술의 발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따른 

경제발전을 더욱 빠르게 일으키며, 금융자본 및 인적자본과 결합하여 국가, 지역별로 강

한 지대효과를 나타내면서 지역 간, 나라 간 경제수준의 차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렇게 볼 때 세계화는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시적으로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개도국들은 공적원조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제추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도권을 

가진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재편하며,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국적 기업

들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확산시키고 경쟁체제를 통해 세계시장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 소득격차 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양극화 문제 또한 심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도국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립적인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퍼주기식의 원조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특징이 자리잡고 있다. 지식은 축

적된 양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에 제한되지 않아 지

식창출에 있어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식사회에서는 후진국이 선진

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 종전의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과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인 격차가설(divergence hypothesis)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이론은 현재의 경제성장과 격차의 문제를 제

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한 경제상황하에서 선택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특히 주류경제학의 이론에서는 한정된 제약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모델을 연구하며, 경제시스템은 항상 최적의 선택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며, 이미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주류 경제학이 주류경제학의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들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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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성장의 역사보다 짧은 기간에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낸 국가 중 대표적 모델이며,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

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이 겪은 새마을 운동의 경우에 세계의 126개국이 학습하고 있

을 만큼 개도국에게는 성공적 사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개발도상국

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는 낡은 통치방식, 정치적인 불안정성, 낮은 국민수준과 개발수

준, 식민주의에서 비롯된 노예의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있기 때문에 이

러한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ICT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기업가들이 부와 가치를 창

출하는데 새로운 발판을 삼고 있으며, 현대 경제에서는 국가의 경제력과 경계를 넘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개도국에게까지 전달되

고 있다. 특히 ICT산업은 제조업 등의 기반산업같이 자원과 자본에 철저히 의지하여 발

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수준과 컴퓨터 보급과 활용능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쳐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경제성장과 격차에 

대해서 기술과 제도를 둘러싼 국가의 내외부적 조건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혁신(innovation)과 제도(institution)를 중심으로 선진

국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 간 성장격차에 대한 원인과 현

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들은 산업 또는 섹터수준의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 간 성장격차나 기술격차의 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의 연구는 실증적으로 많이 다루

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도 및 과학기술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살

펴보는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된 계량적인 연구는 미비하다고 보

인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

려고 한다. 우선, 국가의 혁신역량과 제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성장에 

주요한 변수인 인적자본역량, 외국인직접투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비중과 경제수준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요변수들이 국가의 혁신역량과 제도의 질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연구주제를 통해서 국가의 혁신역량 및 제도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추격국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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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에 있어서 축적이 가능한 생산요소는(수확체감하지 않는 요소) 외부효과, 인

적자본, 연구개발, 여러 종류의 혁신역량(제품개선, 품질개선 등)이라고 볼 수 있다. 1990

년대에서부터 논의되었던 신성장 이론(new growth theory) 혹은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은 기술의 진보가 경제성장을 일으키며, 지식에 대한 축적

과 무형적 자산의 증가에 따른 수확체증이 경제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있어 정

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기능이 자원의 최적배분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한다는 발전

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omer, 1986; 정선양, 2012). 이처럼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내

생적인 역량 및 국가의 내외부적인 조건이 더욱 중요해지며,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

의 차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연구되어지고 있다(Kim, 1980, 1997). Castellacci(2001)는 

국가의 성장률의 차이는 외국으로부터 지식파급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할 때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각국의 기술혁신 

활동, 타국가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방능력 그리고 국가의 기술확산능력을 강조한

다. 또한 인프라, 인구밀도, 산업구조, 장기실업률 등의 보완적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즉, 기술선진국은 혁신의 내부적 창출능력에 의존하게 되지만 기술후발국

은 구조적, 제도적 요소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agerberg(1987, 1994)

는 국가 간 기술격차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증가율과 R&D로 기술혁신증

가율을 측정하였으며, 1인당 GDP(종속변수)를 다른 나라의 기술혁신에 대해 모방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분석대상 국가 간 기술격차는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의 주요 요소임을 규명하였다(Fagerberg, 1987). 그 외에도 투자, 교육 

등의 요소들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며, 정치적 혹은 제도적 요소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agerberg, 1994). Castellacci & Archibugi(2008)는 기술클럽

(Technology Club)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성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초기조

건과 구조적 요인에 따라 수렴이 아닌 발산(경제성장의 격차가 커지는)으로 일어나는 현

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술역량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론

에 따라 분류된 기술클럽은 발전된 국가(Advanced,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역량), 추

격하는 국가(Follower, 중간수준의 인프라와 혁신역량), 후발국가(Maginalized,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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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으로 나누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혁신

하는 역량을 가진 국가가 더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국가혁신시스템 수준이 높

을수록 흡수역량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와 인적자본 스킬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였다. 

경제성장의 주요변수인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인적자본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여전

히 그 유효성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이전, 경쟁 등의 파급경로를 

통한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기존의 경제성장모형에서 자본의 축

적량 또는 자본의 이윤율 등을 고려했다면 혁신기반 경제성장 모형에서는 외국인직접투

자가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Pitelis(2011)는 국가의 경쟁력의 요소로써 FDI와 

Cluster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한국, 대만 등)에 있어서 

FDI가 산업부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FDI를 시스템의 일부라

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역량이 기반을 둔 클러스터와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다고 주장

하면서 후발국일수록 이러한 기반이 있다면 효과적인 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reenaway 등(2007)의 연구에서는 54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 경제

적 성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FDI의 inflow가 모방(새로운 제품

이나 경영방식에 대한 학습), 인적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획득, 경쟁효과(새로운 기술

채택 등으로 인한), 수출(국제적인 best practice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노출) 등의 효과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개방형 경제일 경우 FDI가 자국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그룹이 더 많았으며, 국제무역(수출비율과 수입비율)의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

혀졌으며, 개방정도, 국내 자본축적량 및 시장규모가 성장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변수

였다. Anghel(2005)는 국가사이에서의 FDI를 통한 자본의 흐름은 경제적 요인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부패, 정치적, 규제적 환경(재산권 보호, 사업의 자유성 등)에 의해서 영

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의 내생적인 변수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요소이다. 성장에 

대해 인적자본에 대한 기여는 Schumpeter의 기업가정신에서부터 언급되어진 변수로 

Romer 등(1986)의 신성장이론에서까지 다루어지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해 Costantini & Liberati(2014)의 연구는 기술이전과 제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HDI(Human Development Index)로 보고, 국제

무역 흐름에 의한 기술이전의 효과가 개발도상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으며, 국가의 특정한 구조가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유도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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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이전은 거리변수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지적 근접성과 제도의 질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인지적 근접성을 볼 때, R&D는 유효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특

허데이터는 유효하였다. R&D는 수직적 스필오버 측정 등에 적합하지만 특허는 혁신성

과 측정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의 경우 로우테크

(low-tech)가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국가혁신역량과 경제성장

국가의 혁신역량은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특히 선진국가의 경제

적 진보양상에 기술진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 개도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가 내 혁신주체에 의한 기술적 진보는 지식에 대한 접근과 혜택에 대한 

기회를 높여 경제성장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낳을 수 있다(Klevorick et al., 1995; 

Dasgupta & Stiglitz, 1980). Malerba(2000)는 지식의 외적 접근성의 증가는 특정 산업에서 

창출된 지식이 타 산업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혁신의 수준과 원천은 과학기술

의 기회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적 기회의 원천이 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특정산업의 전유성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hen & Levinthal(1990)

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환경 변화는 혁신주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업에게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켜 외부의 지식을 평가 및 활용할 수 있는 흡수역량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지식 및 기술을 끊임없는 생산하고 축적하는 선순환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Schumpeter, Nelson과 Winter로 대표되는 진화론적 경제학에서 기술적 변화와 산업 

발달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 기술, 혁신의 특성

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주체들의 경쟁적, 협업적 관계 및 상호작

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Malerba(2002)는 혁신 주체의 핵심역량과 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요인과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기술혁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의 개념을 강조하며, 지식과 기술적 체제(technological regimes)로 산업의 역동성을 살

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에서 형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기술혁신의 누적성(cumulativeness 

of innovation), 현재 형성되는 기술혁신의 궤적에서 얼마나 자주 기술혁신이 발생하는지

의 여부를 뜻하는 기술혁신의 빈도(frequency of innovation), 형성되는 기술궤적의 폭과 

방향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기술궤적의 유동성(fluidity of innovational trajectory),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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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의 유동성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개념으로서, 기술변화의 경로에 대한 예측의 어려

움,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기술변화의 불확실성(unpredictability) 등이 존재한다(Park & 

Lee, 2006; Lee & Lim, 2001; Breschi et al., 2000).

이와 더불어 현재 기술 및 제도적 패러다임에서는 혁신적 자산 산출의 가치평가 등

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특허권의 경제적⋅기술적 가치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의 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것에는 특허를 통한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으

며, 한 국가의 국내특허출원 및 해외특허출원을 통해서 국가의 자립적 혁신역량을 구

축해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국내외 혁신

적 기술을 이전받아 경제추격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Castellacci, 

2008; Fagerberg, 1987,1988,2010; Oddi, 1987; Basberg, 1987). 또한 특허는 R&D 지출

과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R&D 지출 변화는 특허권 취득 활동 변화와 연관된다. 

Malhorta(2003)은 국가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재산을 필요하며, 혁신

에 적합한 지식과 인적자본의 연계를 통한 R&D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식축적과 혁신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며, 신제품 

생산과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요소임을 논의했다. OECD(2014)

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의 공공R&D지출이 증가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서도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은 신산업분야에

서 R&D증가를 높여 국가의 기술리더십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Costantini & Liberati(2014)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혁신역량, 흡수역량, 사회적 화합

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변수로 보았다. 그 중에서도 혁신역량에 속하는 국가차원의 

R&D지출은 경제성장 및 기술추격에 중요한데, 혁신활동에 기반이 되며, 인프라 및 흡

수역량이 갖춰질 때 더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3. 제도와 경제성장

제도분석은 국가의 성장이나 추격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도적인 접근

은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배경을 연구하며, 그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보며 

접근하기 때문에 실용주의와도 같은 맥락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제도는 혁신주체들

이 상호작용하는 행위규범(behavioral norms)을 기초로 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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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칙과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및 해당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이다(이종한 외, 2012).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실증적 지표

들이 개발되면서,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

년대 초반에는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 폭력, 불안정성 등을 제도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이후에 소유권 보호, 부패, 관료제 품질, 법치의 정도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제도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Fagerberg & Martin(2008)은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25개

의 지표로 경제발전에 대해 역량을 정의하고, 해당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시스

템과 거버넌스의 질이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Manca(2010)는 국가 간 기술

추격 과정에서의 제도의 질적 차이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울이 높고, 기술채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일 경우에 기술을 모방 또는 학습이 어려우며, 경

제수렴보다는 격차가 커져서 경제수렴이 힘들어진다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더 뒤

쳐진 국가일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반면, 무역개방성과 같은 다른 제도적 요인은 선진국

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요소임이 파악되었다. 

Castellacci & Natera(2013)는 혁신역량과 흡수역량의 공진화를 통해 혁신시스템의 역

동성을 살펴보았다. 87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공적분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혁

신역량으로는 혁신투입, 과학적 결과물 및 기술적 결과물, 흡수역량으로는 국제무역과 

인적자본, 인프라의 공진화에 의해서 혁신시스템의 역동성이 나타남이 분석되었다. 특히 

나라의 개발단계에 따라서 특정한 패턴이 존재함도 밝혔다. Rodrik 등(2004)은 지리적 

요인, 국제무역(경제통합), 제도가 국가들의 일인당 소득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발견하였다. Acemoglu 등(2001, 2006)은 경제성장을 일인당 소득으로 보고, 물적자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이나 생산성보다 사회경제적 인프라나 재산권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인프라적 측면에서 재산권과 정부권력에 대한 제도적 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식민역사의 경험여부가 제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경제성장 및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Carlsson(2006)은 혁신시스템에 대한 국제화 이슈에 대한 문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혁신시스템의 국제화는 국가의 입장에서 제도의 다양성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

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화를 일으키는 실제 주체 및 

요소들은 다국적 기업, 국제기술이전, 수출과 수입, 과학기술 인력의 이동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화를 막는 장벽들은 지식의 유출과 유입의 기회와 흡수역량(교육, 기업정책, 

산업정책 등) 등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예로, 한국과 대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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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주요 요인 시사점 

경제

성장의 요인

Castellacci(2001)
국가의 기술혁신활동, 기술모방력과 

확산능력, 인프라 및 산업구조 등

기술선진국은 기술혁신의 내부적 창출능

력에 의존하게 되지만 기술후발국은 구조

적, 제도적 요소에 더 영향을 받는다. 

Castellacci & 

Archibugi(2008) 특허, 인프라, 에너지사용량, 인적자본

흡수역량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와 

인적자본 스킬은 개도국의 경우에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

한 상태에서 혁신역량은 선진진과 개도국의 

갭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Anghel(2005), 

Greenaway 등(2007),

Pitelis(2011)

FDI, 제도의 질, FDI inflow, 국제무역

국가사이에서의 FDI를 통한 자본의 흐름

은 경제적 요인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부패, 정치적, 규제적 환경(재산권 보호, 사

업의 자유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표 1> 선행연구 요약

국제적인 장점(특히 미국과 일본의 기술적 장점)을 취하여 빠르게 경제추격을 달성한 대

표적 사례이며, 지식의 장벽을 뛰어넘는 제도 구축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국제화

를 이룬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발전 및 기술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ostantini 등(2014)

은 제도의 질이 좋을수록 경제발전 및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본 

연구에선 제도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국제 

국가위험도 가이드)는 1979년에 설립된 The PRS Group(이하 PRS 그룹)에서 발간하는 

국가리스크 관련 지표를 사용하였다. PRS 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정치리스크 서비스(Political Risk Services)와 국제 국가위험도 가이드(ICRG)1)를 1980

년도부터 제공하고 있다. 

4.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향

<표 1>은 선행연구의 주요요인과 시사점을 요약한 표이다. 선행연구의 구분은 본 연

구의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 연구의 실증분석에 쓰인 변수 및 분

석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 해당하는 변수는 정치적 위험지표 100점, 재무적 위험 50점, 경제적 위험 50점의 카테고리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세부카테고리는 정치적 안정성(12점), 사회경제적 조건(12점), 투자조건(12점), 

내부 분쟁(12점), 외부 분쟁(12점), 부패(6점), 군부의 정치개입(6점), 종교갈등(6점), 법질서(6

점), 민족간 갈등(6점), 민주화 정도(6점), 관료제의 질적수준(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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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ntini & 

liberati(2014) 

HDI(Human Development Index), 

국제무역흐름, 기술이전, 제도의 질

인지적 근접성(cognitive proximity)을 흡

수역량으로 보고 수출과 수입의 흐름 내에

서 산업기반의 기술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자 했으며, 제도의 질을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로 본 것이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Manca F(2010) 제도의 질, 무역개방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총요소생산

성인 높고 기술채택률이 높아 기술추격을 

가능하게 하며, 무역개방성은 선진국과 개

도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분석되었다. 

 Castellacci 

& Natera(2013)

혁신역량(과학기술투입, 혁신투입), 

국제무역, 인적자본, 인프라

혁신역량과 흡수역량인 인프라, 인적자본

의 공진화에 의해서 혁신시스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나라의 개발단계에 따

른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Acemoglu 등

(2001, 2006)

물적자본, 인적자본, 투자율, 인프라, 

재산권, 제도

사회인프라적 측면에서도 특히 재산권과 

정부권력에 대한 제도적 부분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하였다. 식민역사로 인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분

석하였다. 

혁신

역량

Park & Lee(2006)

기술적 기회, 기술혁신의 축적성, 

기술혁신의 전유성, 지식재산, 연구외부 

지식에의 접근 가능성, 초기 지식스톡, 

기술궤적의 불활실성, 기술주기

한국기업들은 낮은 전유성과 높은 축적성

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만기업들은 높은 전

유성과 낮은 축적성을 가지고 추격에 최적

화시켰음을 볼 수 있었다.

Breschi, Malerba & 

Orsenigo(2000)
기술기회, 누적성, 전유가능성, 독창성 

기술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등을 통해 기술

의 발전 및 성장이 가능하다. 

OECD(2014), Costantini 

& liberati(2014), 
R&D지출 및 투자

국가의 연구개발역량 및 지출이 경제성장

의 중요한 변수이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

로 도약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Fagerberg 등(1987, 

1988, 2010), 

Basberg(1987), 

WIPO(2014), 

Park(2013), OPdd(1987)

기술역량의 모방성, 국내 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 PCT 출원, 특허패밀리

국가의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자체적으로 혁신역량 구축이 필요하며, 해

외출원을 통한 역량확장 또한 필요하다. 

<표 1>에서와 같이 경제성장 및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는 제도, 혁신에 관련

된 연구개발, 특허출원 등의 혁신활동이 포함되며, 외국인직접투자 및 인적자본은 대다

수의 연구모형에서 주요한 변수로 강조되었다. 인프라, 국제무역 등은 흡수역량 차원에

서 개도국일수록 필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혁신에 관한 일반적 관념은 선진국에서 후

진국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특히 기술이 무역과 FDI를 통해서 이전되고, 지식시장은 생

산자 중심 프로세스를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의 혁신과 시장수요

에 있어서 비용과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한계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직접적

인 자립경제 및 제도를 구축하는데 한계성을 두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등 개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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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까지 경제수준을 높였던 국가들은 선진국의 자본과 지식의 도움도 있었지만 

내생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었

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기반 혁신역량의 조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특히 

국가의 혁신역량을 다양하게 표현한 선행연구를 참조하되, 혁신역량과 제도, 인적자본과 

해외직접투자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Ⅲ.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E(국가의 경제수준)it = α0 + α1 lnNIC(국가혁신역량)it + α2R&D(R&D

지출비중)it +α3 lnFDI(해외직접투자의 유입)ijt +α4 lnHDI(인적자본역량)ijt +

α6 lnI(제도의 질)ijt +εit(더미를 사용한 국가그룹별 검증: income 수준)

또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국가의 혁신역량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국가의 FDI의 유입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국가의 인적자본역량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국가의 제도의 질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국가의 R&D지출비중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국가의 혁신역량과 제도의 질은 국가의 소득그룹에 따라 경제성장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World Bank Group의 국가를 주요대상국가로 하며, 기본적으로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을 기준으로 국가분류를 한다. 총 대상 국가는 64개 국

가이다(<표 2> 참조). 연구대상인 국가의 경제수준은 저소득(low income), 하위 중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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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내용 선행연구 비고(출처)

정부R&D

지출비중 
R&D지출/GDP

OECD(2014), Costantini 

& liberati(2014), 

World 

Bank 

외국인 

직접투자

(Net inflow 

of FDI)

net inflow of investment to acquire 

a lasting management interest 

(10% or more of voting stock)

Anghel(2005), 

Greenaway et al(2007),

Pitelis(2011)

World 

Bank 

<표 3> 변수에 대한 설명

(lower middle income), 상위 중소득(upper middle income), 고소득(high income)으로 

분류한다. 

국가그룹 국가명 

저소득(low income)
Bangladesh, Ethiopia, Kenya, Madagascar, Malawi, Tanzania, Uganda, 

zimbabwe

하위 중소득

(lower middle income)

Bolivia, Cameron, Egypt, El Salvador, Ghana, Guatemala, Guyana, India, 

Indonesia, Mongolia, Morocco, Nigeria, Pakistan, Paraguay, The 

Philippines, Sri Lanka, Ukraine, Vietnam

상위 중소득

(upper middle income)

Algeria, Argentina, Brazil, Bulgaria,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Ecuador, Gabon, Malaysia, Mexico, Peru, Russia, South Africa, Thailand, 

Turkey, Uruguay, Venezuela

고소득(high income)

Australia,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Ireland, 

Israel, Italy, Japan, South Korea, Poland,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표 2> 경제수준에 따른 국가그룹

2. 변수 및 데이터

독립변수는 국가혁신역량, 외국인직접투자, 인적자본역량, 정부의 R&D지출비중, 제도

의 질로 구성하였다. 국가의 혁신역량은 WIPO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회성, 자립도, 확산

성, 개방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종속변수는 각국의 1인당 GDP로 사용

하였다. 1인당 GDP(current U.S. dollars)는 국민의 평균적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국가의 경제수준을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 치수이다. 대상국가의 데이터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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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

역량

기회성
특허출원개수 

Total Patent applications
Castellacci & 

Archibugi(2008), 

Park & Lee(2006), 

Breschi, Malerba & 

Orsenigo(2000),

Castellacci & 

Natera(2013), 

Fagerberg 등

(1987, 1988, 2010), 

Basberg(1987),

WIPO(2014), 

Park(2013), OPdd(1987)

WIPO 

기술

자립도

거주자의 국내외IP출원건수/

해외거주자의 국내외 IP출원건수

확산성 

PCT 출원(해외시장진출) 

Patent applications filed through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system 

개방성

패밀리 특허개수

Patent family by origin and first filing 

office_Total count by filing office

인적자본역량

(HDI)

HDI = (1/3)×(성인 식자율) + 

(1/3)×(기대수명지수) + (1/3)×(고등학교 

입학성장율)

Costantini & 

liberati(2014), 

Romer et al. (1986)

UNDP

제도의 질(IQ) 

제도의 내생적 역량으로 봄. 12가지 지표를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함.

Manca F.(2010), 

Acemoglu et al.

(2001, 2006), 

Costantini et al. (2014)

ICRG(Inter

national 

Country 

Risk 

Guide)

경제수준 1인당 GDP(current U.S. dollars)

Fagerberg(1987, 1994),

Acemoglu et al.

(2001, 2006)

World 

Bank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국가별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개체별 특성

고려가 가능한 패널모형을 분석한다. 패널분석은 횡단면 데이터에 비교해볼 때, 변수들 

간 동적(dynamic)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개체들 간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개체별 이질성을 반영하는 것

은 모형설정 오류(model mis-specification)를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횡단면 데이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완화할 수 있다(민인식 외, 2012). 그런데 패널을 검정하여 

측정할 경우에도 오차들의 분산문제와 자기상관문제는 다 해결할 수 없다. 오차항의 등분

산성과 자기상관성 문제는 패널데이터에서 다시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Gujarati & 

Porter, 2008). 그래서 주어진 어느 시점에서 개체들 간 동시적 상관문제, 특정한 그룹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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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서로 다른 시점 간 나타날 수 있는 시계열적 상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널일반

최소자승추정분석 (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추정이 적당하다. 본 연구

에서는 FGLS방법을 사용해 연구모형을 분석한다. 

Ⅳ. 분석 및 결과 

1. 모형검정 및 결과 

패널검정에 앞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통해서 다중공선성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VIF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본 연구

모형의 변수 중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변수가 없었다. FGLS분석에 앞서 

xtserial 을 이용하여 패널모형의 자기상관성을 검증한 결과, wooldridge 검정에 대한 귀

무가설이 기각되어 1계(AR1)에 자기상관성을 확인했다. 또한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진단

하기 위해 일원개체고정효과모델을 실행시키고, xttest3 명령어를 사용하여, Wald 검정

을 수행하였다. 두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모형은 1계 자기상관성과 오차항의 이분

산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xtgls 옵션에 가정에 따라 해당 문제

를 해결하되, panel 옵션과 corr옵션을 활용하여 위배되는 가정을 해결하였다(이희연 외, 

2013). 

2. 실증적 분설결과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변수의 전체적 산포도를 보았다. <그림 1>과 같이 인적자본의 

경우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고소득 및 상위 중소득 국가그룹에서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보이고, 저소득 및 하위 중소득 국가그룹의 경우 나라에 따라 산발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프리카 등의 저소득 국가는 인적자본역량이 아직도 매우 부족하며, 남미국가 그룹

은 인적자본에 비해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나

라별로 그 절대적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투자에 비한 경제성장이 

비교적 일방향성이나 저소득국가는 아직도 투자자체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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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의 경제수준 대비 인적자본역량(HDI)/외국인직접투자(FDI)

<그림 2>와 같이 정부의 R&D지출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 및 한국, 이스라엘 등은 그 비중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저소득국가일수록 그 비중이 낮으며,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의 질에 있어서는 다른 변수들보다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

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 기울기가 약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

가 제도의 질에 따른 경제성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도 보인다. 

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

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

ArgentinaArgentina
ArgentinaArgentinaArgentina
Argentina
ArgentinaArgentina

Argentina

AustraliaAustralia
Australia
AustraliaAustralia

AustraliaAustralia
AustraliaAustralia

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
AustriaAustria

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

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
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

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
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
CanadaCanada

Chile
ChileChileChileChile

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
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

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
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

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

GabonGabonGabon

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
Germany
Germany

GhanaGhana

GreeceGreeceGreece
Greece
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

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IrelandIreland

IrelandIrelandIreland
Ireland

IrelandIreland

IsraelIsraelIsraelIsrael Israel 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

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
ItalyItaly

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
Japan

Japan

Kenya Kenya

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
Korea, Rep.

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

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

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 Morocco
Nigeria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eruPeruPeruPeruPeruPeruPeruPeruPeru

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

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

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

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

SingaporeSingaporeSingapore
SingaporeSingapore

SingaporeSingapore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SingaporeSingapore

Singapore

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

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

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

Sweden
Sweden

Sweden
Sweden

Sweden
SwedenSweden

SwedenSwedenSweden
Sweden

Sweden

TanzaniaTanzania
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

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

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 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

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
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

United KingdomUnited Kingdom

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

United StatesUnited States

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

Vietnam0
10

00
0

20
00

0
30

00
0

40
00

0
50

00
0

gd
p_

pc

0 1 2 3 4 5
gerd

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 Algeria 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Algeria

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Argentina

ArgentinaArgentina
ArgentinaArgentinaArgentina

Argentina
ArgentinaArgentina

Argentina

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Australia

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Austria
AustriaAustria

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angladesh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Bolivia

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 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Brazil
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Bulgaria

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Cameroon

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
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Canada

CanadaCanada

ChileChileChileChileChileChile ChileChileChileChileChileChileChileChileChileChile

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hin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Colombia 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Costa Rica
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Ecuador

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gypt, Arab Rep.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El Salvador
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Ethiopia

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France

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Gabon

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Germany
Germany

Germany

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Ghana

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Greece

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Guatemala
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Guyan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Hong Kong SAR, China
Hong Kong SAR, China

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Indonesia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

IrelandIrelandIreland
IrelandIrelandIreland
Ireland

IrelandIreland

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Israel

Italy ItalyItalyItalyItalyItaly
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Italy

ItalyItaly
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 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Japan
Japan

Japan

KenyaKenyaKenyaKenyaKenyaKenyaKenyaKenya KenyaKenyaKenyaKenyaKenyaKenyaKenyaKenya

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Korea, Rep.
Korea, Rep.

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dagascar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Malawi

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alaysia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Mexico

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ngolia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Morocco
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Nigeria 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Pakistan 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araguayPeruPeruPeruPeruPeruPeru PeruPeruPeruPeruPeruPeruPeruPeruPeruPeru

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Philippines

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Poland

Portugal 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Portugal

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Russian Federation

SingaporeSingaporeSingapore
SingaporeSingapore

SingaporeSingapore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SingaporeSingapore

Singapore

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South Africa

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Spain

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Sri Lanka

SwedenSwedenSweden
Sweden

Sweden
SwedenSwedenSwedenSweden

SwedenSweden
SwedenSwedenSweden

Sweden
Sweden

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Tanzania
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Thailand

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 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Turkey

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gandaUkraineUkraineUkraine 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Ukraine

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
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United Kingdom

United KingdomUnited Kingdom

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United States
United StatesUnited States

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Uruguay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Venezuela, RB

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Vietnam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Zimbabwe0
10

00
0

20
00

0
30

00
0

40
00

0
50

00
0

gd
p_

pc

0 2 4 6 8
iq

<그림 2> 국가의 경제수준 대비 정부의 R&D지출비중/제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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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특허출원국가를 살펴보면 고소득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그룹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프라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터키, 우크라이

나 등 남아메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 나

라들이나 아시아의 국가, 또한 남아메리카의 개도국 등은 아직도 특허출원 자체가 어려

운 환경에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특허출원 현황추이

<그림 4>는 기술의 모방성과 패밀리특허에 대한 추이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살펴본 것이다. 모방성을 나타내는 실용신안은 상위 중소득 국가그룹이 가장 높은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국가그룹에 따른 실용신안과 패밀리특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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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을 나타내는 패밀리특허의 경우에는 상위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그룹에서 대부

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그림 5>와 같이 국가별 연구개발 비중의 추이는 더 올라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힘들다. 중진국이나 신흥국의 경우, 연구개

발의 비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국가별 R&D지출비중 추이(1996-2011)

제도의 질에 대한 변수는 전체 평균이 6.5점이며, 그룹별로 시계열 변화는 다음의 <그

림 6>과 같다. 저소국가(1번)는 제도의 질이 평균 5.6점, 하위 중소득국가(2번)는 평균 

5.9점, 상위 중소득국가(4번)의 경우에는 평균 6.3점, 고소득국가(3번)는 평균 7.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의 경제수준의 그룹에 따라 

제도의 질적 차이가 나며, 하위 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제도의 질적 수준차이가 그룹 내

에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상위 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질적

수준 차이가 아직 큰 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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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제도의 질의 변화추이 

아래의 <그림 7>은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 제도의 질과 국가혁신역량 중 기회성에 

해당하는 IPC 특허출원개수의 관계를 비교한 표이다. 

<그림 7>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제도의 질과 IPC 특허출원개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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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의 특허개수는 그룹별로 차이가 커서 각 그룹 내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재

조정한 값이다. 보는 바와 같이, 특허출원개수는 고소득국가의 경우일수록 높게 나타나

며, 제도의 질과도 비교적 긍정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중간그룹인 하위 중소득국

가와 상위 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특허출원역량의 차이가 크며, 상위 중소득국

가는 제도의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소득국가의 경우에

는 제도의 질이 그룹 내에서 높더라도 특허출원개수는 동일하게 늘어나지는 않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4>는 본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GDP대비 

R&D지출비중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가의 혁신역량은 모델마다 고유의 

효과를 측정했다. 기회성과 확산성, 개방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p<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으며,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변수 (1) (2) (3) (4) (5) (6)

ln_HDI
-0.003 0.016 0.016 0.008 0.019 0.006

(0.020) (0.021) (0.024) (0.019) (0.017) (0.019)

ln_FDI
0.090*** 0.066*** 0.084*** 0.055*** 0.046*** 0.040***

(0.008) (0.008) (0.009) (0.008) (0.006) (0.008)

GDP대비 

R&D지출 비중 

2.003*** 1.690*** 1.890*** 1.474*** 1.501*** 1.377***

(0.048) (0.060) (0.060) (0.067) (0.052) (0.075)

기회성 
0.060*** 0.010

(0.012) (0.014)

자립성 
0.016 0.021

(0.032) (0.030)

확산성
0.069*** 0.047***

(0.009) (0.009)

개방성
0.059*** 0.022**

(0.007) (0.011)

제도의 질 
0.733*** 0.910*** 0.745*** 0.748*** 0.654***

(0.135) (0.150) (0.130) (0.113) (0.126)

Constant
5.598*** 4.453*** 3.985*** 4.963*** 5.074*** 5.477***

(0.171) (0.295) (0.330) (0.287) (0.234) (0.282)

Observations 699 606 574 693 637 545
*** p<0.01, ** p<0.05, * p<0.1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패널분석(FG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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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확산성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도의 질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

한 효과를 보였으며, 3번 모형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GDP대비 

R&D지출비중은 대체로 제도의 질과 비슷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와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64개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상위 중소득 

및 고소득국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확산성 

및 개방성 등의 해외로의 혁신역량의 확대가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영향을 보

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질은 경제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

인다. 인적자본역량은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도가 작으며,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변수가 혁신역량 및 제도와는 시간적 갭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총 4개의 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경제수준에 따라 모형을 

살펴보았다. 저소득국가는 패널분석에 있어서 결측치가 상당히 존재하여 모형유의도가 

떨어져 하위 중소득 국가와 함께 분석하였다. 국가의 경제수준은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그룹1(저소득 국가: low)와 그룹2(하위 중소득 국가: lower middle), 그룹3(상위 

중소득 국가: upper middle), 그룹4(고소득 국가: upper)로 나누었으며, 아래의 <표 5>와 

같이 3개의 그룹에 대한 연구모형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소득그룹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며, 전체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패

널자료 표본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형의 크기가 유의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수준의 그룹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소득 

및 하위 중소득 국가그룹에서는 R&D지출비중의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혁신역

량에 있어서는 확산성만 양(+)의 효과를 보이며, 기회성은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수준이 낮을 국가일수록 혁신역량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국가의 개

발수준이 존재함을 볼 수 있고, 이는 제도의 질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예

측할 수 있다. 상위 중소득국가는 R&D지출비중과 기회성, 확산성이 모두 양(+)의 효과

를 보였으며, 자립성은 음(-)의 효과를 보였다. 제도의 질은 p< 0.01 수준에서 42%가량 

양(+)의 효과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평균을 넘어서는 국가들은 제도의 질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작용을 하며, 혁신의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립성은 경제성장에 유의

한 효과를 보이는 경제개발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득국가들은 상위 중소득국

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회귀계수가 비슷하거나 더 크게 나타나며, 기회성이 p< 0.1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든 국가그룹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국가에서 기회성이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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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수준까지 필요한 보완적 역량들이 존재해야 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변수
1

(low group+lower middle group)

2

(upper middle group)

4

(upper group)

ln_HDI
0.058 0.011 0.010

(0.038) (0.016) (0.011)

ln_FDI
0.062*** 0.017*** 0.018***

(0.022) (0.006) (0.004)

GDP대비 

R&D지출 비중 

-0.554** 0.299*** 0.295***

(0.253) (0.100) (0.048)

기회성 
-0.063** 0.004 0.018*

(0.028) (0.011) (0.011)

자립성 
0.030 -0.073* -0.003

(0.036) (0.038) (0.014)

확산성
0.076*** 0.026*** 0.036***

(0.018) (0.008) (0.006)

개방성
0.017 0.002 -0.010

(0.022) (0.011) (0.011)

제도의 질 
-0.032 0.421*** 0.472***

(0.061) (0.144) (0.098)

Constant
6.083

*** 6.961*** 8.242***

(0.478) (0.301) (0.228)

Observations 75 193 277
*** p<0.01, ** p<0.05, * p<0.1

<표 5>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패널분석

<표 5>와 같이 소득그룹별로 볼 때, 경제성장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발

전선상에 있는 상위 중소득국가의 혁신역량과 제도의 질적 수준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법질서, 부패지수, 국내외 분쟁, 민

주화 정도 등)에 기초한 제도의 질적 수준은 혁신역량을 통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국가 간 경제수준의 격차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각 경제수준에 따라 나눈 그룹 중, 각 그룹별로 데이터의 표본이 

신뢰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국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룹전체로 분석한 

것보다 유의미한 변수는 적게 나왔지만 국가별 비교에 따른 분석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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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low group)

이집트

(lower middle group)

콜롬비아

(upper middle group)

한국

(upper group)

HDI -.0690 -.0383 -.0604 -.0554

FDI .1909*** .0906** .1000*** .0593

R&D지출비중 .6688 1.358 .0854 1.2160***

제도의 질 1.222 -.0675 .7705*** -1.217

F 13.71
*** 14.94** 9.42*** 12.79**

*** p<0.01, ** p<0.05, * p<0.1

<표 6> 경제수준 그룹에 따른 개별국가 패널분석

<표 6>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이집트와 콜롬비아의 경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비중은 한국의 경우에만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한국을 제외한 우간다, 이집트, 콜롬비아의 경우 긍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콜롬비아의 경우 제도의 질 변수가 긍정적이며 77%의 유효한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제도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성장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그룹에 대해 소득수준을 기준에 따라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현

재 국가별 혁신역량 및 제도시스템을 파악하고, 국가의 혁신역량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

제성장요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혁신과 제도의 관

계에 대해서 거시경제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며, 다양한 혁신역량을 국가의 경제수준에 

필요한 혁신시스템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혁신시스템을 

실증적 분석으로 구체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소득국가보다는 하위 중소

득 및 저소득국가차원의 내생적 역량 및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

고 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발전된 시각을 가지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인적자본역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가설 3을 제외하고 모든 채택되었다. 

전체 연구모형에서 국가의 혁신역량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비중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나 인적자본역량은 그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직접투자는 어느 정도 혁신역량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인적자본역량

은 선행연구에서 실제 경제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본 연구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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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혁신역량과 인적자본역량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시간적 갭이 존재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국가의 혁신역량은 기회성, 자립성, 확산성, 개

방성으로 보았다. 특허출원 및 패밀리특허, 거주자 대비 비거주자 등으로 파악한 해당 

특성들을 국가그룹의 혁신역량으로 살펴본 것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였으며, 국가

그룹별로 유의미한 실증적 분석이었다. 기회성과 확산성이 국가의 혁신역량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의 혁신역량은 선진국가 및 국가 내 혁신에 기반한 모방과 학습의 과정을 거치며 

짧게는 투자의 수준과 길게는 제도의 질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았다. 무엇보다 중진국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가면서 빠르게 경제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

히, 연구개발 비중 및 혁신역량은 상관성이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소득그룹에 따

라서 다른 형태를 보였지만 저소득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파악되었다. 제도의 

질은 상위 중소득 그룹과 고소득그룹에 있어서 다른 경제성장의 요인 및 역량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투자와 제도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개입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요인이 순차적으로, 경제수준에 맞

게 도입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혁신역량과 제도의 질이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후진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훌륭하게 차용할 수 있다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후진국은 공업화된 산업에 적합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해야 하고 상호보완성이 있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후진성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간 경제성장과 격차는 이전보다 혁신에 기반된 발

전이 매우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 개입 및 환경은 각 국가의 제

도에 기반된 혁신역량을 경제성장으로 이끌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취약

한 국가제도의 투명성과 유연성은 국가 내 자금유입 및 혁신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혁신은 투자와 인적자본과 제도의 수준 및 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다양성을 전략적 시각으로 보며, 국가의 전략적 기술경영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횡단면분석에 그치는 데 반해서, 64개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17년에 걸친 거시적 경제관점의 구조적 변화를 본 

것이기에 제도적 측면, 역량적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분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개도국으로부터의 역혁신 및 국가그룹, 개별국가별로 성장의 속도, 차별적 요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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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등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료된다. 또한 경

제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독창적 혁신역량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제도와 혁신에 대한 경

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개도국 데이터의 부족으로 선진국과 동등한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혁신역량에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와 더불어 소수의 대표적 국가의 사례연구가 부가적으로 함께 실행되어

야 연구의 타당성 및 실제성이 뒷받침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신산업 및 관련 산업 

정책수립에 영향을 주며, 한국을 모방하거나 추격하는 후발국가 및 기업들에게도 시사점

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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